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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변화의 흐름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0세에서 64세의 중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7%로 높지만, 이 중 약 40%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절반(49.7%)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2020). 중년여성은 

경력단절과 낮아진 경쟁력으로 재취업 전의 직장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이러한 근무환경은 중년여성 근로자

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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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2016).

한편, 국내 여성근로자 대다수는 평일 오전 8~9시에서 오후 

5~6시에 근무하는 비교대 근무자이다(Korea Occupation 

Safety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RI], 2017).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는 경제활동과 함께 육아, 가사일 등의 역할까

지 감당하고 있어 일과 생활의 불균형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수면 부족 및 만성피로를 경험한다(Lee 

& Kim, 2015).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 연령 증가, 폐경, 취약

한 근무환경을 경험하는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는 자신과 가

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웰빙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웰빙(Well-being)은 단순하게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방식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

적, 지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실현하여 삶의 만족도가 최적화된 

상태를 의미한다(Hong & Koh, 2009). 근로자의 웰빙에서 성

별과 연령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여성 근로자의 웰빙과 직무

만족도는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웰빙과 직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Wilks & Neto, 2013). 여

성가구주 근로자 대상 연구에서 웰빙은 연령, 직종, 근무형태, 

피로감, 비만, 직무 스트레스 관련 요인 중 부적절한 보상과 조

직관계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Kim et al., 2016). 

따라서 중년여성의 웰빙에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

니라 근로조건, 사회 ․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접근으로 확장되

어야 한다.

Dahlgren과 Whitehead (1991)이 제시한 건강결정요인 모

델은 개인적 요인,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요인, 생활 및 근

로조건 요인, 거시적 ․ 정책적 환경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개

인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건강수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건강결정요인 모델은 세계 여러 나라에

서 건강격차와 불평등의 원인과 요인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Bambra et al., 2009; Centenaro et al., 2021). Chae, 

Kim, Asami와 Kim (2019)은 국내 이주근로자의 주관적 건강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결정요인 수정모형을 기틀로 

적용하였다. 근로자의 웰빙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Dahlgren과 Whitehead (1991)

의 건강결정요인 모델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으

로 적용하여 웰빙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대 중년여

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Dahlgren과 Whitehead (1991)의 건강

결정요인 모델을 적용하여 웰빙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 및 커

뮤니티 네트워크,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중년여성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

업장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웰빙, 개인적 요인, 사회 및 커

뮤니티 네트워크 요인,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의 수준을 

파악한다.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요인,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에 따른 웰빙의 차

이를 파악한다.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웰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웰빙 영향요인을 파악

하고자 Dahlgren과 Whitehead (1991)의 건강결정요인 모델

을 적용하여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분석연구

이다. 건강결정요인 모델의 개인적,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

크,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을 포함하였고 지역 수준의 요인인 

거시적 ․ 정책적 요인은 2차 자료의 한계와 개인 수준의 통계 분

석방법 사용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적용하였다.

2. 연구의 개념적 기틀 

건강결정요인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적 요인’에는 연령, 교

육수준, 수면장애, 건강문제를 포함하였고,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요인’에는 동료지지와 상사지지, 배우자 주당근무시

간, 차별경험, 폭력경험을 포함하고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에
는 직종, 월평균소득,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주당근무시간, 

직무 스트레스, 근무환경 만족도, 일과 생활의 균형, 근무시간

의 자율성, 건강 관련 결근, 아플 때 일한 경험을 포함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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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및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한 제5차 근로환

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5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전체 

50,205명 중 40세 이상 64세 이하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 수는 5,449명이

었다.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IRB No. 2021-10-003-003).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자료요청 후 원

시자료를 다운로드(https://oshri.kosha.or.kr)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연구변수

근로환경조사는 총 6개 부분(가구현황, 취업자 특성, 고용안

정, 건강영향지표, 기술 및 능력계발,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KOSHRI, 2017)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개념

적 기틀에 따라 웰빙, 개인적 요인,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요인,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1) 웰빙(Well-being)

웰빙은 WHO-5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나는 즐겁고 기

분이 좋았다’, ‘나는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했다’, ‘나는 활발하

고 활기찼다’, ‘나는 아침에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하게 일어났

다’, ‘나의 일상생활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5문항

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한 느낌을 ‘항상 그랬다’(6점), ‘대
부분 그랬다’(5점), ‘2주의 절반 이상 그랬다’(4점), ‘2주의 절반 

이하 그랬다’(3점), ‘가끔 그랬다’(2점), ‘그런 적 없다’(1점)로 

측정하게 되어 5개 문항의 합계가 5~30점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웰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다.

2)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연령, 교육수준, 수면장애 여부, 건강문제를 

포함하였다. 수면장애 여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수면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질문으로 

‘잠들기가 어려움’,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깨어남’, ‘기진맥진

함 또는 극도의 피곤을 느끼며 깨어남’ 3문항에 대해 매일, 한 

주에 여러 번, 한 달에 여러 번, 드물게에 한 번이라도 있다고 답

변한 경우 ‘있음’,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경우 ‘없음’으로 분류하

였다. 건강문제는 “귀하는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있습니까?” 질문을 이용하여 그렇

다는 ‘있음’으로, 아니다는 ‘없음’으로 사용하였다. 

3)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요인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요인은 동료지지, 상사지지, 배

우자 주당 근무시간, 차별경험, 폭력경험을 포함하였다. 동료

지지와 상사지지는 각각 “나의 동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

해 준다”, “나의 상사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준다” 에 대해 

‘항상 그렇다’(5점), ‘대부분 그렇다’(4점), ‘가끔 그렇다’(3점),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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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5점 Liker척

도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배우자 주당근무시간은 ‘일하는 배우자 없음’, ‘40시간 

이하’, ‘41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차별경험과 폭력경험은 

4문항(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동)과 

3문항(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중에 한 번이라도 있

다고 답변한 경우 ‘있음’, 없다고 답변한 경우 ‘없음’으로 분류

하였다. 

4)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은 직종, 월평균소득, 사업장 규모, 고

용형태, 주당근무시간, 직무 스트레스, 근무환경 만족도, 일과 

생활의 균형, 근무시간의 자율성, 건강 관련 결근, 아플 때 일한 

경험을 포함하였다. 직종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단
순노무직’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의 경우 

‘소규모’,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우 ‘중규모’, 300인 이상일 

경우 ‘대규모’로 분류하였다.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 
‘41~52시간 이하’, ‘53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근무환경 

만족도(“전반적으로 주로 하시는 일의 근로환경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는 ‘불만족’, ‘만족’으로 분류하였고 일과 

생활의 균형(“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합니까?”), 근무시간의 자율성(“귀하는 근무시간에 개인

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두 시간을 할애하

기가(또는 할애받기가)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건강 관련 결

근(“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은 ‘없음’,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

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근로환경조사연

구결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계분석

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KOSHRI, 2017), 본 연구에서 가중

치를 적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웰빙의 차이가 있는지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한 경우에는 One-way ANOVA와 사후 검정

으로 Scheffé́ test,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하지 않은 경우에

는 Welch test와 사후 검정으로 Games-Howell test를 

하였다. 대상자의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를 검토하였다.

 대상자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개인적, 사회 ․ 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생활 

․ 근로조건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9.73±6.32세,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

이 50.1%, 수면장애(55.9%)가 있으며, 대다수(96.4%) 건강문

제는 없었다. 동료지지는 평균 3.69±0.73점, 상사지지는 3.63 

±0.76점으로 나타났으며, 차별경험(12.8%)과 폭력경험(5.6%)

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대상자의 직종은 서비스직(26.7%), 

전문직(26.0%), 사무직(25.1%)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월평

균소득은 42.4%가 100~200만원 미만이고, 73.7%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86.4%는 상용근로자로, 

60.0%가 주당 40시간 이하 근무를 하고, 직무 스트레스는 3.11 

±0.80점이었다. 대상자의 18.8%가 근무환경에 불만족하며, 

21.5%가 일과 생활의 균형이 없으며, 근무시간의 자율성 없다

는 응답이 58.1%였다. 대상자의 14.9%가 건강문제로 결근 경

험이 있으며, 19.8%가 아플 때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웰빙 수준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웰빙 수준은 30점 만점에 평균 19.33±4.80점이었

다. 연령에 따라 40~49세 20.17±4.78점, 50~64세 19.68±4.80

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대졸 이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졸, 중졸 이하로 나타났다. 수면장애 여부(p＜.001)와 건강

문제(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요인에서 차별경험(p＜.001), 폭

력경험(p＜.001)에 따라 웰빙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 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인 경우, 일하는 배우자 없

음과 40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에서 전문직과 사무직의 웰빙이 서비

스직과 단순노무직보다 높고(p＜.001), 월평균소득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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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ividual Factors, Social and Community Netwokrs, Living and Work Conditions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N=5,4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Well-being 5~30 (range) 19.93±4.80
Individual factors Age (year) 40~49

50~64
2,815 (51.7)
2,634 (48.3)
49.73±6.32

Education level ≤Middle shcool
High school
≥College

464 (8.5)
2,253 (41.4)
2,732 (50.1)

Sleep problem No
Yes

2,404 (44.1)
3,044 (55.9)

Health problem No
Yes

5,253 (96.4)
196 (3.6)

Social and community netwokrs Support of co-worker 1~5 (range) 3.69±0.73
Support of superior 1~5 (range) 3.63±0.76
Workplace discrimination No

Yes
4,753 (87.2)
 696 (12.8)

Workplace violence No
Yes

5,144 (94.4)
305 (5.6)

Weekly work hours of spouse Have not
≤40
＞40

1,198 (22.0)
2,068 (38.0)
2,182 (40.0)

Living and work conditions Occupation Professionals
Clerks
Service
Laborer

1,416 (26.0)
1,370 (25.1)
1,457 (26.7)
1,207 (22.2)

Income (10,000 won) ＜100
100~199
200~299
≥300

175 (3.2)
2,310 (42.4)
1,722 (31.6)
1,242 (22.8)

Workplace size Small workplace
Medium workplace
Large workplace

4,013 (73.7)
 844 (15.5)
 591 (10.8)

Type of employment Permanet worker
Temporary worker
Daily worker

4,706 (86.4)
 608 (11.2)
132 (2.4)

Weekly work hours ≤40
41~52
≥53

3,271 (60.0)
1,575 (28.9)
 603 (11.1)

Job stress 1~5 (range) 3.11±0.80

Satisfaction of working 
environment

Unsatisfied
Satisfied

1,025 (18.8)
4,423 (81.2)

Autonomy in working hours No
Yes

3,164 (58.1)
2,284 (41.9)

Work-life balance No
Yes

1,173 (21.5)
4,276 (78.5)

Sickness absence No
Yes

4,635 (85.1)
 814 (14.9)

Presenteeism No
Yes
Not sick

3,555 (65.2)
1,078 (19.8)
 816 (15.0)

n=unweighted;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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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by Well-being (N=5,4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Individual factors Age (year) 40~49
50~64

20.17±4.78
19.68±4.80

3.72
(＜.001)

Education level ≤Middle shcoola
High schoolb
≥Collegec

18.68±4.75
19.62±4.75
20.40±4.78

34.11
(＜.001)
c＞b＞a

Sleep problem No
Yes

20.45±5.01
19.53±4.58

6.99
(＜.001)

Health problem No
Yes

20.00±4.73
18.18±6.00

5.22
(＜.001)

Social and community 
netwokrs

Workplace discrimination No
Yes

20.13±4.73
18.57±5.01

8.06
(＜.001)

Workplace violence No
Yes

20.00±4.77
18.78±5.14

4.06
(＜.001)

Weekly work hours of 
spouse

Have nota

≤40b

＞40c

19.62±4.77
20.32±4.69
19.74±4.88

11.21
(＜.001)
b＞a, c

Living and work 
conditions 

Occupation Professionalsa

Clerksb

Servicec

Laborerd

20.57±4.64
20.38±4.65
19.43±4.89
19.28±4.88

 25.67†

(＜.001)
 a, b＞c, d

Income (10,000 won) ＜100a

100~199b

200~299c

≥300d

20.15±4.81
19.46±4.70
20.06±4.83
20.61±4.82

16.45
(＜.001)

d＞b

Workplace size Small workplace
Medium workplace
Large workplace

19.95±4.78
19.77±4.98
20.06±4.65

 0.68†

(.505)

Type of employment Permanet workera

Temporary workerb

Daily workerc

20.03±4.77
19.36±4.87
19.28±5.10

6.17
(.002)
a＞c

Weekly work hours ≤40a

41~52b

≥53c

20.12±4.82
19.84±4.66
19.18±4.96

 9.63†

(＜.001)
 a＞b＞c

Satisfaction of working 
environment

Unsatisfied
Satisfied

18.12±4.77
20.35±4.70

-13.65
(＜.001)

Autonomy in working 
hours

No
Yes

19.41±4.83
20.66±4.65

-9.64
(＜.001)

Work-life balance No
Yes

18.87±4.80
20.22±4.75

-8.66
(＜.001)

Sickness absence No
Yes

19.96±4.75
19.76±5.04

1.08
(.281)

Presenteeism Noa

Yesb

Not sickc

20.18±4.53
18.53±4.48
20.69±4.59

 50.58†

(＜.001)
 c＞a＞b

M=mean; SD=standard deviation; †Wel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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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웰빙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1). 상용근로자의 웰빙이 일용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 주당근무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40시간 이하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

로 41~52시간, 53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근무환경 

만족도(p＜.001), 근무시간의 자율성(p＜.001), 일과 생활의 

균형(p＜.001), 아플 때 일한 경험(p＜.001)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able 2).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발

견되지 않아 회귀분석의 가정을 만족하였다(Table 3).

3. 대상자의 웰빙 영향요인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웰빙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다차원적

인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분석 시 각 영역별 변수들이 결과변수

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복잡한 모델을 축소

하여 모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Johnson, 

Rosen, Djurdjevic, & Taing,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

강결정요인 모델의 개인적 요인을 Model 1에서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요인을 추가로 투

입하였으며, Model 3에서는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을 추가 투

입하여 분석하여 각 요인에서 유의한 변수와 모델별 설명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 전 다변량 정규성 검정과 종속변수의 

정규성 가정, 이상값, 다중공선성 등의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

하였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웰빙에 대한 설명력은 Model 1에서 2.2%(F=25.35, p<.001), 

Model 2에서 8.3%로 나타났으며 Model 1에 비해 설명력이 

6.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Model 3에서는 웰빙에 

대한 총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으며 Model 2에 비해 설명

력이 3.8%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Model 3에서 상대

적 중요도가 높은 영향요인으로는 상사지지(β=.15, p<.001), 

아플 때 일한 경험(β=-.11, p<.001), 근무환경 만족도(β=.10, 

p<.001), 근무시간의 자율성(β=.09, p<.001), 동료지지(β=.09, 

p<.001), 차별경험(β=-.06, p<.001), 서비스직(β=-.06, p=001), 

일과 생활의 균형(β=.04, p=002), 단순노무직(β=-.04, p=030), 

수면장애 여부(β=-.03, p=018), 사업장 중규모(β=-.03, p=.046), 

주당 41~52 근무시간(β=.03, p=.035), 건강문제로 결근(β=.03, 

p=.024) 순으로 연구대상자의 웰빙에 영향을 주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비교대 중년여성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하기 위해 건강결정요인 모델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근로환경

조사 2차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웰빙 지수는 30

점 만점에 평균 19.93±4.80점이었으며, 웰빙의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주당 41~52 근무시간, 직무 스트레스, 일과 생활의 균

형, 아플 때 일한 경험은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중규모 사업장, 건강문

제로 결근, 아플 때 일한 경험은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개인적 요인에서 수면장애 여부가 웰빙의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웰빙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자의 55.9%가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대근무 

종사자의 수면장애 58.5%(Kim & Lim, 2021)보다 다소 낮긴 

하지만 중년여성 근로자의 수면장애는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시간은 남자 

54분, 여자 187분으로 여성이 3.5배 이상 높으며(KOSIS, 2019) 

여성은 일과 생활의 불균형으로 인해 스트레스 증가와 수면부

족 및 만성피로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다(Lee & Kim, 2015). 

따라서 교대근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교대 종사자를 포함한 

중년여성 근로자의 수면장애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면장애 근로자 대상 간호중재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5,449)

Variables
Age Support of co-worker Support of superior Job stress Well-being

r (p) r (p) r (p) r (p) r (p)

Age 1 -.04 (＜.001) -.03 (.024) -.01 (.404) -.07 (＜.001)

Support of co-worker 1 .59 (＜.001) .08 (＜.001) .20 (＜.001)

Support of superior 1 .11 (＜.001) .23 (＜.001)

Job stress 1 .00 (.766)

Well-be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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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Well-being (N=5,449)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p B β t p B β t p

(Constant) 19.97 28.18 ＜.001 13.98 17.64 ＜.001 13.89 15.39 ＜.001

Individual factors

Age (year) -0.01 -.02 -0.98 .326 -0.01 -.01 -0.92 .357 -0.01 -.01 -0.95 .341

Education level (ref.:≤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c

0.75
1.41

.08

.15
2.95
5.24

.003
＜.001

0.72
1.17

.07

.12
2.90
4.48

.004
＜.001

0.33
0.29

.03

.03
1.30
0.96

.194

.335

Sleep problem (ref.: No) -0.77 -.08 -5.91 ＜.001 -0.51 -.05 -3.97 ＜.001 -0.31 -.03 -2.36 .018

Health problem (ref.: No) -1.42 -.06 -4.07 ＜.001 -1.18 -.05 -3.48 .001 -0.58 -.02 -1.73 .084

Social and community netwokrs

Support of co-worker 0.59 .09 5.60 ＜.001 0.57 .09 5.53 ＜.001

Support of superior 1.01 .16 10.00 ＜.001 0.94 .15 9.41 ＜.001

Workplace discrimination (ref.: No) -1.15 -.08 -6.03 ＜.001 -0.90 -.06 -4.74 ＜.001

Workplace violence (ref.: No) -0.62 -.03 -2.25 .025 -0.20 -.01 -0.73 .468

Weekly work hours of spouse (ref.: Have not)
≤40
＞40

0.44
0.22

.04

.02
2.53
1.27

.011

.203
0.31
0.22

.03

.02
1.81
1.32

.070

.186

Living and work conditions

Occupation (ref.: Professionals)
Clerks
Service
Laborer

-0.20
-0.66
-0.50

-.02
-.06
-.04

-1.12
-3.20
-2.17

.262

.001

.030

Income (10,000 won) (ref.:＜100)
100~199
200~299
≥300

-0.53
-0.41
-0.25

-.06
-.04
-.02

-1.49
-1.10
-0.64

.137

.272

.520

Workplace size (ref.: Small workplace)
Medium workplace
Large workplace

-0.35
-0.09

-.03
-.01

-1.99
-0.44

.046

.661

Type of employment (ref.: Permanent worker)
Temporary worker
Daily worker

0.00
0.30

.00

.01
0.01
0.73

.993

.465

Weekly work hours (ref.:≤40)
41~52
≥53

0.31
0.08

.03

.01
2.11
0.34

.035

.732

Job stress -0.01 .00 -0.12 .906

Satisfaction of working environment
(ref.: Unsatisfied)

1.25 .10 7.51 ＜.001

Autonomy in working hours (ref.: No) 0.87 .09 6.73 ＜.001

Work-life balance (ref.: No) 0.52 .04 3.16 .002

Sickness absence (ref.: No) 0.42 .03 2.26 .024

Presenteeism (ref.: No)
Yes
Not sick

-1.34
0.26

-.11
.02

-7.94
1.46

＜.001
.145

R2 .023 .085 .127

Adj. R2 .022 .083 .123

△R2 (p) .062 (＜.001) .042 (＜.001)

△Adj. R2 (p) .061 (＜.001) .038 (＜.001)

F (p) 25.35 (＜.001) 45.87 (＜.001) 26.3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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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때,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중 

수면장애의 진단에 활용하는 불면증 지수(Insomnia Severity 

Index, ISI), 주간졸림증 평가도구(Epworth Sleepiness Scale, 

ESS), 수면의 질 평가도구(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통해 수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수면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면장애 근로자는 장시간 근무할 경우 건강(Lee & 

Kim, 2015) 및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정규 근로시간 이

외의 잔업작업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확보한 후 근무일정을 조

율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요인에는 동료지지

와 상사지지 및 차별경험이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상사지지였다. 상사지지가 높

을수록 대상자의 웰빙 수준이 증가하였다. 대인서비스 종사자 

대상 연구(Lee, 2015)와 초등학교 교사 대상 연구(Choi, Kwon, 

Lee, & Cho, 2017)에서 동료지지와 상사지지가 높을수록 웰빙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상사

지지는 상사의 칭찬, 격려, 태도, 업무의 조언 등의 지원을 의미하

며(Lambert, Altheimer, & Hogan, 2010; Lambert, Monor, 

Wells, & Hogan, 2016) 동료지지는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료로부터 받는 지원이나 도움을 말한다

(Susskind, Kacmar, & Borchgrevink, 2003). 근로자는 동료

지지와 상사지지를 받아 긍정적 관계를 맺게 되고, 자신의 업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안녕감을 느끼게 된다. 동료지지

는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는 여성 근로자와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중년여성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긍정적 영

향을 나타나(Jeong & Lee, 2020)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재취업한 중년여성 근로자들에게 직

무 교육과 더불어 조직 차원에서 중년 근로자들을 위한 멘토링

과 교육 훈련 등과 같은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장 내부의 자조모임 및 활동을 통해 동료들과 지지를 

유도하고, 상사들은 중년여성 근로자를 긍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웰빙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괴롭힘이나 차별을 경험할 

때 웰빙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Lee, 2015)와 같은 결

과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차별경험은 12.8%이며 제 3차 근로

환경조사의 여성근로자 차별경험 11.9%(Lee, 201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여성경제활동이 증가하지만 여성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과 여성차별의 조직문화는 지속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e (2016)의 연구에서 여성근로자의 

차별 경험은 수면장애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수면장애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은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음주나 흡연, 

약물복용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Ogunsemi, 

Alebiosu, & Shorunmu, 2010). 결국, 차별경험은 수면장애와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는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차별경험은 또한 폭력경험과 같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Kim & Choi, 2020) 차별과 폭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법적 관리 제도의 운

영과 함께 사업주는 차별 문화보다는 평등 인식을 촉진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에는 직종, 사업장 규모, 

주당근무시간, 근무환경 만족도, 근무시간의 자율성, 일과 생활

의 균형, 건강문제로 결근, 아플 때 일한 경험이 웰빙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이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보다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직이 비사무직보

다 웰빙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Kim et al., 2016)와 전문직

이 서비스직보다 더 높게 나타난 연구(Yang, Suh, Lee, & Son, 

2018)와 일치하였다. 전문직이 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보다 

웰빙 수준이 높은 것은 서비스직 여성근로자는 고객과 소통으

로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거나 억제하며 업무와 관련된 위협이

나 폭력에 노출되어 웰빙 수준이 낮고(Lee, 2015) 전문직이 서

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과 비교하여 높은 급여와 근무 자율성 

및 본인의 업무에 자신의 생각을 적용할 수 있는 직무 자율성과 

직무 다양성 등(Park, Han, & Kim, 2018)으로 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경우 웰빙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택배근로자가 근무환경에 만족할 경우 웰빙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Lee, 2019)와 일치하였다. 근로자

가 인식하는 근무환경 만족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점(Park, 2007)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근무시간의 자율성이 있는 경우 웰빙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의 자율성은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관련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두 시간을 할

애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

유롭게 조절하는 유연근무제와는 차이가 있다. 자녀가 있는 전

일제 여성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의 자율성은 경제활동을 지속

할 수 있는 유의한 영향요인이라고 사료되나 비교할 수 있는 선

행연구가 미흡하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

막으로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웰빙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산업간호사는 근로자의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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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문제와 건강진단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웰빙에 대한 영향요인

을 조사하기 위하여 건강결정요인 모델을 적용하여 개인적 요

인, 사회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요인,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무경력, 

피로, 감정노동, 건강문제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2차 자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

며 더 나아가 건강결정요인 모델에서 제시하는 거시적 ․ 정책

적 환경요인을 포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분석(예., 다

수준분석)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결정 모

델(Dahlgren & Whitehead, 1991)을 적용하여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상사지지, 아플 때 일한 

경험, 근무환경 만족도, 근무시간의 자율성, 동료지지, 차별경

험은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웰빙의 주요 영향요인임을 확

인되었다. 따라서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웰빙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상사와 동료의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무환경 만족도를 높이고, 근무시간의 자율

성 등의 조직문화 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직장 내 차

별 및 수면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대처하

고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년여성 근로자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

며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 건강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다. 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건강센터와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통해 보건교육, 사후 관리 및 건강상담, 

작업환경관리 등과 같은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산업간호사는 근로자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문제와 

건강진단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해

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추후 연구에 대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교대 중년여성 근로자의 웰빙을 향상

시키기 위해 개인적, 사회적, 근로환경 영향요인을 개선하는 

맞춤형 직업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건강결정요인 모델

에서 제시하는 거시적 ․ 정책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거시적 ․ 정책적 환경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경

제적, 문화적, 환경적 변수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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